
염색 기술자를 위한 염료 화학 

- 합성 섬유용 염료(2) - 

 

1.3 분산 염료의 제품화 

분산 염료는 분자 구조 중에 설폰산기나 카본산기 같은 수용성기를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료 그대로 염색에 사용하면 균일한 염욕이 얻어지지 

않고 실용적인 염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염료 메이커에서 미립자로 분산

해교를 하여 콜로이드상으로 물 속에서 용이하게 부산하도록 하는 형태로 

마무리한 제품이 상품으로써 공급되고 있다. 

염료 메이커마다 분산 염료의 제품화 기술에 각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

어, 동일 컬러 인덱스 번호의 염료라도 제조 메이커에 따라서 염색성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분산 염료의 염색성에 따른 분류 

폴리에스터 섬유용 분산 염료는 염색 공장에서 염료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로 고온 염색에서 염색성을 기초하여 E, SE, S(또는 FS/SF)의 3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는 메이커가 많다. 

E : 저에너지형(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으로서 균염성은 양호하지만 

승화 견뢰도는 불량하고, 주로 담색용으로 사용된다. 

SE : 중에너지형(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중간 정도)으로서 균염성과 승화 

견뢰도 모두 중간 정도이고, 주로 중색 염색에 이용된다. 

S(FS, SF) : 고 에너지형(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으로서 균염성은 불

량하지만 승화 견뢰도는 높다. 주로 담색~농색 염색용으로 사용된다. 



1.5 시판 분산 염료 

시판되고 있는 분산 염료의 대다수가 폴리에스터용 분산 염료인데 구 타

입의 아세테이트용 분산 염료도 판매되고 있다. 염료의 제품 형태는 분상 제

품, 과립상 제품이 주체이지만 소비량이 많은 흑·감색계의 농색 염료라든가 

연속·날염용 염료 분야에서는 액상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표 2>에 시판 

부산 염료의 관칭명의 예를 나타냈다. 

 

<표 2> 시판 분산 염료의 관칭명의 예 

 폴리에스터용 아세테이트용 분산 현색 염료 

佳化 Sumikaron   

日本化藥 Kayalon Polyester   

記和 Kiwalon Polyester   

昭和化工   Nichromine 

DyStar Dianix 

Palanil 

Dispersol 

Miketon Polyester 

Diacelliton 

Celliton 

Miketon Fast 

 

 

 

Miketazol 

Ciba Terasil Cibacet  

Clariant Foron   

YCL Serilene 

Intrasil 

Selisol 

Intrasperse 

 

 

1.6 분산 염료의 염색방법 

(1) 염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산 염료로 합성 섬유를 염색하는 경우에 염색성에 영향하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염색온도 

섬유의 물성에 따라 염색 온도의 설정이 필요하고 표준 염색 온도를 다음

에 나타냈다. 

·폴리에스터(130℃) 

·개질 폴리에스터(100~120℃) 

·트라아세테이트(120℃) 

·나일론/아크릴(100℃) 

·아세테이트(80~120℃) 

 

역시 분산 염료의 염색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승온 속도의 제어가 유효하

다. 

 

2) 염욕의 pH 

분산 염료는 고온에서의 가수분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약산성욕에서의 염

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알칼리욕 안정성이 우수한 염료를 선

택하여 약알칼리성욕에서 염색하는 “알칼리 염색법”도 개발되어 있다. 

 

3) 염색조제 

염욕 중에서 염료의 분산 안정성이 중요하고 아니온계 또는 비이온·아니

온계의 분산 균염제가 사용된다. 

 



(2) 염색방법 

다음에 일반적인 흡진 염색 처방의 예를 나타냈다(폴리에스터 섬유 염색인 

경우). 

 

1) 흡진 염색법 

<고온 염색법> 

 

 
 

염색 후 원단은 표면에 잔존하는 미염착 염료를 제거할 목적으로 환원세

정 처리를 한다. 

환원세정 조건 ; 약제 :  

1g/l   하이드로설파이트 콩크 

1g/l   가성소다(고체) 

1g/l   세정제(양성 타입 활성제) 

      욕비 1 : 10 ~ 1 : 20 

80℃에서 10분 동안 처리한다. 

 



1-2) 캐리어 염색법 

 

 

 

염색 후 원단은 표면에 잔존하는 미염착 염료를 제거할 목적으로 환원세

정 처리를 한다. 

 

2) 연속 염색법 

분산염료는 180~210℃정도의 건열 처리에 의하여 폴리에스터 섬유에 염착

한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폴리에스터/면 혼방포 등의 염색에 사용되고 서모

졸 염색법이라고 부르고 잇다. 

서모졸 염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패딩 → 중간 건조 → 서모졸 처리 → 환원 → 세정 → 수세 

 

Xg/l  염료 

1 g/l  호제 



에서 패딩 처리 후, 고착률 60%로 하여 110℃에서 60초 동안 중간 건조 

과정을 거치고, 200℃에서 45~90초 동안 서모졸 과정을 거친다. 

 

3) 날염법 

분산 염료의 직접 날염법은 다음의 과정으로 행해지고 고착 처리로써는 

고압 스티밍법, HT 스티밍법, 서모졸법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인날→건조→고착 처리→수세→탕세→환원 세정→탕세→수세→건조 

고압 스티밍법 : 130℃, 30분 

HT 스티밍법 : 170~180℃, 8~10분(농염제 병용) 

서모졸법 : 200℃, 90초 

 

4) 분산 현색 염료 현색 방법 

분산 현색 염료의 베이스류 및 현색제 성분의 합성 섬유에 대한 염색의 

흡진 염색법이나 연속 염색법 어느 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산 현색 염

료의 성분은 분산 염료와 비교하여 비교적 분자량이 적은 균염 타입에 속하

기 때문에 성분의 염색은 용이하게 한다. 

성분을 염색한 섬유는 다음과 같은 조성의 현색욕 중에서 처리하여 섬유

에서 디아조화, 커플링 반응을 완료 시킨다. 

 

6~8 % owf  아질산나트륨 

8~12% owf  황산(66°Bé) 

            욕비 1 : 10 ~ 1: 20  현색욕 

90℃에서 30분 동안 처리한다. 



분산 현색 염료로 염색한 후와 현색처리 후에 2회에 걸쳐서 환원 세정을 

실시함으로써 견뢰도가 우수한 염색물이 얻어진다. 

 

1.7 분산 염료와 안전성·환경 문제와의 관계 

(1) 아민 규제와의 관계 

분산 염료와 관련한 독일 아민 규제 지정의 아민으로는 p-aminoazobenzene

를 들 수 있다. 디아조계 황색 분산 염료인 C. I. Disperse Yellow 7이나 C. I. 

Disperse Yellow 23은 2개의 아조기 가운데 1개가 환원 분해하는 경우에 p-

aminoazobenzene이 생성하기 때문에 아민 규제 대상 염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타입의 염료가 배합 염료에 사용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2) PRTR법, 노동 안전 위생법 등과의 관계 

일본의 노동 안전 위생법이나 화심법에서는 발암성 시험에 관련된 시험법

으로써 변이원성 시험이 중시되고 있는 (주 : 실제로는 변이원성과 발암성의 

관계에 대하여는 연관성이 적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아조계 분산 염

료의 대부분은 변이원성 시험(Ames Test)에서 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

한 타입의 염료를 새롭게 신규 화합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 안

전 위생법이나 화심법의 지정 화학 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C. I. Disperse Blue 79는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유명한 염료로써 기존 화학 물

질로 등록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변이원성 시험을 운운할 일도 없고 어떠한 

규제도 없으나, 치환기인 알칼기의 탄소수가 다른 C. I Disperse Blue 79:1에 대

하여는 새롭게 일본에 등록 신청되는 사정에서 노동 안전 위생법 지정 화학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주의 표시 라벨의 첨부가 의무화 되어 있어 염색 공

장에서 작업 기록의 작성이라든가 보전이 필요하는 등 취급에 주의를 요한



다. C. I. Disperse Red 167:1과 C. I. Disperse Red 167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의론이 되고 있다.  

또, PRTR법에서도 마찬가지의 논거로 제2종 지정화학 물질로써 C. I. 

Disperse Blue 79:1이 지정되어 있다. 

분산 염료의 변이원성 데이터를 살펴보면 변이원성 시험에서 음성을 나타

내는 염료만을 선택하여 실용적인 염색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변이원성이 

양성일지라도 발암성과는 다른 의론으로써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분산 염료의 감작성 

분산 염료 염색물에 대하여 피부염 등의 발생이 보고되어, 감작성이 있는 

분산 염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 Oeko Tex Standard 100에서 

20종(중복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9종)의 염료가 감작성이 있는 염료로 지정

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실험에서는 시판 분산 염료의 40% 이상에 대하여 다소의 감작성이 

확인되고 잇다는 점에서 Oeko Tex Standard에 지정되어 있는 염료는 특히 이

러한 경향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분산 염료 염색물로부터

의 사용 중에 염색물로부터 염료가 탈락하여 피부를 통하여 인체로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땀 견뢰도나 습윤 마찰 견뢰도 등의 습윤 견뢰도가 

나쁜 염색물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산 염료에 의한 나일

론이나 아세테이트 염색물에 대하여는 사용 염료와 습윤 견뢰도에 주의를 

요한다. 

Oeko Tex Standard 100에서 감작성이 있는 분산 염료라고 되어 있는 염료는 

<표 3>과 같고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감작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분산 염료 

C. I. Generic Name CAS No. Oeko Tex 독일 BgW(구 건강성) 염색노트23판

C. I. Disperse Blue 1 2457-45-8 ○ ○ 없음 

C. I. Disperse Blue 3 2457-46-9 ○  3개사 

C. I. Disperse Blue 7 3179-90-6 ○  2개사 

C. I. Disperse Blue 26  ○  없음 

C. I. Disperse Blue 35  ○ ○ 2개사 

C. I. Disperse Blue 102  ○  3개사 

C. I. Disperse Blue 106  ○ ○ 2개사 

C. I. Disperse Blue 124  ○ ○ 1개사 

C. I. Disperse Orange 1 2581-69-3 ○  1개사 

C. I. Disperse Orange 3 730-40-5 ○ ○ 1개사 

C. I. Disperse Orange 37/76  ○ ○ 3개사 

C. I. Disperse Red 1 2872-52-8 ○ ○ 2개사 

C. I. Disperse Red 11 2872-48-2 ○  2개사 

C. I. Disperse Red 17 3179-89-3 ○  3개사 

C. I. Disperse Yellow 1  ○  없음 

C. I. Disperse Yellow 3 2832-40-8 ○ ○ 4개사 

C. I. Disperse Yellow 9 6373-73-5 ○  1개사 

C. I. Disperse Yellow 39  ○  없음 

C. I. Disperse Yellow 49  ○  없음 

○ : 해당품목 

 


